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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4. 5.(일) 

스토킹 가해자‘실시간 동선’확인 가능해진다

- 피해자 스마트폰 지도에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표시

- 법무부, 모바일 앱 개발 완료…테스트 후 6월 본격 시행 

앞으로 피해자는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스마트폰에서

미리 확인하고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 (기존) 가해자 ‘접근 거리’를 문자 제공 → (개선) 가해자 ‘실제 위치’ 지도상 제공

모바일 앱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현장 테스트 운영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2025. 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해자 접근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6. 6. 24. 개정 법률 시행 예정

아울러,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연계 시스템 구축 시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 12. 연계 완료)

또한 기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던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지속 발굴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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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피해자 모바일 앱 구현 예시


